
재일대한기독교회	 계규	 

	 

제	 １	 조	 계규	 

계규란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것이다.	 

	 	 

제	 2	 조	 범죄	 

교회원,	 직원,	 치리회의	 신앙과	 행동이	 성경의	 신성함에	 위반되거나,	 성경에	 의거하여	 
제정된	 교회의	 규칙에	 위반하는	 것이나,	 타인에게	 죄를	 범하게	 하거나,	 덕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범죄라고	 한다.	 

	 	 

제	 3	 조	 재판	 

범죄소송은	 3심제로	 하고	 재판은	 각급의	 치리회로서	 담당한다.	 

해당소송은	 당회・지방회는	 치리부,	 총회는	 치리위원회에서	 재판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판결한다.	 

치리회의	 조직은	 3명이상으로,	 성수에	 이르지	 않는	 교회는	 지방회의	 추천위원으로	 
보충한다.	 

	 	 

제	 4	 조	 징벌	 

재판의	 결과	 범죄가	 확인된	 자에게	 다음의	 벌칙을	 고지한다.	 즉	 징벌이란	 계고,	 근신,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을	 그	 위반에	 따라	 선고하는	 것이다.	 

１．계고란	 교회에	 의한	 정식적인	 질책이며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위반을	 
고지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위반의	 위험을	 경고하여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신중한	 
행동을	 위반자에게	 촉구하는	 것이다.	 

２．근신이란	 위반한	 자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위반을	 고지함과	 함께	 위반의	 정도에	 의해	 
기한을	 정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직원에	 
대해서는	 그	 직무의	 정지,	 또는	 지방회,	 총회에	 있어서의	 총대자격이나	 발언권의	 정지	 
등을	 선고한다.	 또한	 교회원이	 위반한	 경우에는	 서리집사	 후보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또한	 필요에	 의해서	 당회,	 또는	 지방회에	 의한	 지도를	 받는다.	 단,	 위반자가	 근신처분을	 
받고	 기간이	 만료되어도	 언동에	 회개가	 없을	 경우에는	 치리회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다.	 또한	 위반한	 자가	 이	 징벌에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치리회가	 더욱	 무거운	 
처벌로	 대처하는	 것도	 가능하다.	 



３．정직이란	 목사,	 장로,	 기타	 교회직원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여	 그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다.	 단,	 위반자가	 정직처분을	 받고	 기간이	 만료되어도	 언동에	 회개가	 없을	 
경우에는치리회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다.	 또한	 위반한	 자가	 이	 징벌에	 불순종한다고	 
판단될	 경우,	 치리회가	 더욱	 무거운	 처벌로	 대처하는	 것도	 가능하다.	 

４．면직이란	 교역자의	 모든	 직무를	 박탈하는	 것이다.	 덧붙여,	 사면에는	 제6조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	 

５．수찬정지란	 성찬의	 일시적	 정지이다.	 수찬정지에는	 기한부와	 무기한이	 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수찬정지의	 사면에는	 제6조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수찬정지에는	 다른	 책벌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６．제명이란	 위반한	 자를	 교회의	 교제로부터	 제외하는	 것이다.	 이	 책벌은	 큰	 죄	 또는	 
이단의	 이유로	 인하여	 위반자의	 교정이	 곤란하고	 또	 교회에	 불순종할	 경우에만	 부과된다.	 

	 	 

제	 5	 조	 시행	 

은밀하게	 범한	 죄로	 공개되지	 않은	 것은	 치리회	 석상	 또는	 위원을	 파송하여	 징벌을	 
시행하고	 사면할	 수도	 있다.	 공개된	 범죄는	 치리회가	 교회	 또는	 그외	 공적인	 자리에서	 
징벌의	 시행을	 공표한다.	 

	 	 

제	 6	 조	 사면	 

제４조의	 4항・5항・6항에	 해당하는	 징벌을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명확할	 경우,	 치리회	 
또는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서	 사면할	 수	 있다.	 

１．면직을	 받은	 자는	 사면되어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직할	 수	 없다.	 또	 복직에는	 
시무청빙	 또는	 시무신임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２．제명을	 받은	 자는	 해벌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을	 경과한	 후,	 재차	 치리회의	 결의로	 
사면이	 된다.	 

	 	 

제	 7	 조	 치리회의	 성수와	 평결	 

치리회는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자의	 3분의2이상의	 평결로	 
판결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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